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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J, 라이신․핵산이 영업실적 좌우
하반기 가격․수요 동반강세 가능성 … 2/4분기에는 수익 크게 줄어

CJ제일제당은 2/4분기 영업실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하반기부터는 환율 하락과 원재료 가격 하락 등으로 이

익 모멘텀이 좋다는 평가가 잇따라 제기됐다.

CJ제일제당의 2011년 2/4분기 영업이익(IFRS 연결)은 88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.4% 줄었고, 매출액은 1

조5619억원으로 11.9% 늘었다. 당기순이익은 73.4% 감소한 1162억원을 나타냈다.

신한금융투자 이선경 애널리스트는 “소재ㆍ가공식품 판매가격 인상과 바이오 사업의 호조로 매출이 12% 성

장했다. 영업이익은 전망치보다 15% 밑돌았지만 순이익은 외화 수지 개선과 기타 비용 감소로 전망치보다

59% 웃돌았다”고 평가했으며 “3/4분기부터는 환율 하락과 원재료 투입가격 부담 완화로 소재식품의 마진이

완만하게 회복될 전망”이라고 주장했다.

특히, 바이오 부문 순이익은 2011년 1291억원으로 역대 최고였던 2010년을 웃돌고 가공 및 제약은 3/4분기

와 4/4분기에 9%, 285%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.

키움증권 우원성 애널리스트는 2/4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곡물과 육류 등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기 때

문이고, 순이익 감소는 2010년 2/4분기에 삼성생명 지분 매각으로 차익이 발생했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.

아울러 하반기 이후에는 라이신(Lysine) 판매가격 상승과 라이신 및 핵산 수요 증가로 해외바이오 부문 매

출과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.

점진적인 하락추세에 있는 환율 역시 원재료 수입 규모가 크고 외화부채가 많은 CJ제일제당에 이익 개선

요인이라고 분석했다.

대신증권 송우연 애널리스트는 “식품 부문은 2/4분기를 저점으로 매출총이익률(GPM)이 개선될 것이다. 2/4

분기 식품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0.3% 늘었는데, 특히 가공식품이 37.2% 성장하면서 소재식품보다 매출

규모가 앞섰다”고 말했다.

또 식품 부문에서 가공식품 비중이 높아지고 하반기에 소재식품에 투입되는 원재료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

식품 부문은 2/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. <저작권자(c)연합뉴스 무단전재-재배

포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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